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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consumption and the purchasing behavior of beverages according to gender and intake level among 
students, a total of 370 urban college students in Cheongju and Gwangju were surveyed with respect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etary habit, purchasing behavior, and intake level of beverages. The main timing and site of purchasing 
beverages were for quenching the thirst or for resting, and convenience stores, respectively,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aste’ when choosing beverages. Among the subjects, 44.6% checked the nutrition label of beverages when 
purchasing, and 52.7 and 94.1% responded ‘no’ with respect to their experiences in educational programs on nutrition 
labeling and reducing sugar intake,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 but not 
among different levels of drinking groups. A 3.5 L of average drink level and 3.7 beverage types weekly with the 
most consumption of sweetened carbonated soda, unsweetened Americano coffee, milk, ion supply drinks, and tea 
were revealed. The highest drinking level group, comprising a habitual drinker with 6.6 L weekly of an average level, 
showed 9.4 and 3.2 times higher in drinking level and the type of beverages, respectively (p<0.001) than the lowest 
level drinking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onsumption of beverages becomes habitual and increases i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which would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health problems from excessive intake of sugar 
and caffeine. Thus, educational and promotional support for the intake level of beverages in modera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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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대학생은 성인기의 식생활이 정착되는 시기로 올바른 

식생활 및 건강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가정이나 학교 급식을 통한 규칙적인 식생활을 벗

어나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고 먹는 식생활로 바뀌면서 

대학생들의 식생활은 아침 결식, 불규칙한 식사시간, 가

공식품 이용 증가, 과식 증가, 잦은 간식 및 외식 등의 문

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대 연령층의 음료 섭

취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 대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배문경, 2016;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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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질병관리본부, 2019; 진양호, 유경한, 2010). 
국내 음료류 소매시장 규모는 2016년 5조 533억 원에

서 2018년 5조 4,45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커피음료 

24.2%, 탄산음료 22.0%, 생수 15.2%, 과채음료 12.2%, 
이온/비타민 음료 9.1% 순으로 나타나 최근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춘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출시되고 있다(농림축

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2018 국민건

강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1일 음료류 섭

취량은 2008년 71.9 g에서, 2013년 186.2 g, 2018년 

230.6 g으로 지난 10년간 3배 이상 계속 증가하는 추세

이며, 특히 19-29세 연령층이 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음료 섭취는 체내 수분 보충, 기분전환, 피로 해소 등

에 도움이 되지만 가당 음료와 고카페인 음료 소비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당류 및 카페인의 과잉 섭취가 우려

되고 있다(박모라, 1999;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

원 2015). 즉, 당류 섭취량 증가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김송희 외, 2017; 
데니스 은주 외, 2017; Malik et al., 2019), 카페인의 과

잉 섭취는 신경과민, 수면 장애, 흥분, 불안 증세 등의 부

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Reissig et al., 2009). 
최근 우리나라 만 19-29세 연령층의 총 당류 섭취량은 1
일 평균 68.4 g으로 권고기준 이상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의 약 25%를 음료로부터 

섭취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으며(이행신 외, 2014),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카페인 섭취수준은 1일 평균 41.97 mg
으로 카페인 섭취량의 97%를 음료로부터 섭취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정숙 외, 2019). 이는 젊은 성인층의 음

료 소비 증가가 당류 및 카페인 섭취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료 섭취에 관한 선

행연구로는 고카페인 음료, 에너지 음료, 알코올 음료 등 

특정 음료에 대한 섭취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는 있었

으나(김태양 외 2018; 박정숙 외, 2015; 서다운, 김복희, 
2018; 유현숙, 심기현, 2014; 이순희, 이승림, 2017), 전

반적인 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한 최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다양한 종류의 음료 섭취실

태 및 소비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과 음료 섭취수준에 따른 식습관, 음료 섭취 관련 행동, 
음료 섭취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영양교육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얻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2019년 5-6월 충북 청주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는 본인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고, 수집자

료 중 부실하게 응답한 41명의 자료를 제외한 37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CBNU-201904-SB-823-01).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김태양 외, 2018; 박정

숙 외, 2015; 유현숙, 심기현, 2014)를 참고로 하여 작성

하였고,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본 설문조사

에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식습관, 
음료 섭취 관련 구매 행동, 음료 구매 시 영양표시 관련 

행동, 음료 섭취실태 조사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으로 연령, 학년, 거주 형태, 월평균 용돈, 운

동, 흡연, 음주, 신장, 체중을 조사하였고, 신장과 체중으

로부터 체질량지수(WHO, 2000)를 산출하였다. 식습관

으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세끼 식사를 먹은 횟수, 식사 

소요시간, 과식 및 외식 횟수, 편의식품 이용 횟수, 음료

를 제외한 1일 물 섭취량, 식이보충제 섭취 횟수를 조사

하였다. 음료 섭취 관련 구매 행동으로 음료를 주로 마시

는 시기, 구매 장소, 월평균 구매 비용, 음료 구매 시 고

려하는 항목(맛, 열량, 영양소, 가격, 용량,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식품첨가물, 광고, 포장, 접근성)을 조사하였고, 
음료 구매 시 영양표시 관련 행동으로는 영양표시 확인 

여부, 관심 있는 영양성분, 영양표시제도에 관한 교육 경

험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음료 섭취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섭취한 음료에 대한 반정량 식품섭취빈

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음료 목록은 식품공전(식품의약품

안전처, 2019)과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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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의 음료

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목록을 정한 후, 음료 목록 중 

당 함량의 차이가 큰 음료가 혼합된 경우 목록을 세분화

하여 탄산음료(가당), 탄산음료(탄산수), 커피(가당), 커피

(무가당), 홍삼·인삼음료, 다류, 과일·채소음료, 이온음료, 
에너지음료, 비타민음료, 흰 우유, 우유(가당), 두유, 발효

음료, 기타음료 총 15가지를 제시하였고, 1회 섭취량을 

응답할 수 있도록 음료 목록에 해당하는 시판음료 사진과 

용량을 표기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섭취빈도는 거의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일 1회, 일 2회, 일 

3회 중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조사 수집된 자료

를 이용하여 일주일 동안의 총 음료 섭취량과 다소비 음

료 순위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집단 분류는 성별 외에 음료 섭취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의 

총 음료 섭취량을 사분위수로 나누어 Q1(1사분위수), 
Q2(2사분위수), Q3(3사분위수), Q4(4사분위수) 4개 집

단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tatistic Analysis System(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을 제외한 일반사항은 성별로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식습관, 음료 

구매 시 고려사항 항목별 점수를 제외한 음료 섭취 관련 

행동 및 영양표시 관련 행동에 관한 문항은 성별과 음료 

섭취수준으로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집

단 간의 차이는 Chi-square test로 검증하였다. 연령, 음

료 구매 시 고려사항 항목별 점수, 주당 음료 섭취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성별 차이는 t-test로 검

증하였고 음료 섭취수준 집단 간의 차이는 일반선형모델 

분석과 Tukey‘s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

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학생은 187명(50.5%), 여학생은 183명

(49.5%) 이었고, 평균 연령은 남녀 각각 21.6 세, 20.2 
세 이었다. 학년 구성은 1학년 37.0%, 2학년 20.3%, 3
학년 20.8%, 4학년 21.9% 이었으며, 거주 형태는 자택 

45.4%, 기숙사 25.4%, 자취 27.8%, 하숙 1.4% 이었고, 
월평균 용돈은 20만원 미만 22.2%, 20-30만원 31.6%, 
30-40만원 21.1%, 40만원 이상 25.1% 이었다. 일상생

활 중 일주일 동안 1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횟수로는 ‘전
혀 하지 않는다’ 36.8%, ‘주 1-2회’ 33.2%, ‘주 3-4회’ 
20.0%, ‘주 5-6회 이상’ 10% 이었으며, 흡연 여부는 ‘흡
연하지 않는다’ 84.3%, ‘흡연한다’ 15.7% 이었고, 음주 

빈도로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 16.2%, ‘마신다’ 83.8% 
이었으며, 체질량지수 분포는 저체중 12.7%, 건강 체중 

47.3%, 과체중 14.9%, 비만 25.1%로 남녀 모두 건강 체

중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고(p< 

0.001), 학년, 거주 형태, 월평균 용돈에 대한 성별 간의 

차이는 없었다. 운동과 흡연, 음주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

생에 비해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

로 많았다(p<0.01, p<0.001). 체질량지수 분포에서는 남

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비만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01). 

2.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주일 동안 세끼 식사를 모두 먹은 횟수에 대한 응답으

로 ‘주 5회 이상’ 14.1%, ‘주 1-4회’ 37.8%, ‘거의 먹지 

않는다’ 48.1% 이었으며, 평상 시 식사 소요시간은 ‘10
분 미만’ 5.7%, ‘10-20분’ 52.7%, ‘20분 이상’ 41.6% 
이었고, 과식 및 외식 횟수는 ‘주 1-2회’ 응답자가 각각 

43.5%, 46.2%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식품 이용 횟수도 

‘주 1-2회’가 40.5%로 가장 많았다. 음료 섭취를 제외한 

1일 물 섭취량이 ‘1 L 미만’ 54.1%, ‘1 L 이상’ 45.9% 
이었으며, 식이보충제 섭취자는 33.0% 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세끼 식사 횟수(p<0.01), 식사 소요

시간(p<0.001), 물 섭취량(p<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일주일 동안 세끼 식

사를 먹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식사 소요시간도 더 길었

으며 물 섭취량이 하루에 1 L 미만인 비율이 높았다. 음

료 섭취수준에 따라서는 식사 소요시간(p<0.01), 편의식

품 이용 횟수(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음료 

섭취량이 많은 Q4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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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n=370)
남학생

(n=187)
여학생 

(n=183)
X2-value 

or t-value  
연령(만 나이)  20.9 ± 2.31) 21.6 ± 2.5 20.2 ± 1.9  5.98***

학년

1학년 137 (37.0)2) 67 (35.8) 70 (38.3) 

 2.76 
2학년 75 (20.3) 38 (20.3) 37 (20.2) 
3학년 77 (20.8) 35 (18.7) 42 (23.0) 
4학년 81 (21.9) 47 (25.2) 34 (18.5) 

거주 형태

자택 168 (45.4) 78 (41.7) 90 (49.2)

 5.68
기숙사 94 (25.4) 44 (23.5) 50 (27.3)
자취 103 (27.8) 62 (33.2) 41 (22.4)
하숙 5 ( 1.4) 3 ( 1.6) 2 ( 1.1)

월평균 용돈

< 20만원 82 (22.2) 41 (21.9) 41 (22.4) 

 6.35 
20-30만원 117 (31.6) 52 (27.8) 65 (35.5) 
30-40만원 78 (21.1) 37 (19.8) 41 (22.4) 
≥ 40만원 93 (25.1) 57 (30.5) 36 (19.7) 

운동

(1회 30분 이상) 

전혀 하지 않는다 136 (36.8) 34 (18.2) 102 (55.7) 

67.41*** 
주 1-2회 123 (33.2) 71 (38.0) 52 (28.4) 
주 3-4회 74 (20.0) 49 (26.2) 25 (13.7) 
주 5-6회 이상 37 (10.0) 33 (17.6) 4 ( 2.2)

흡연 
흡연하지 않는다 312 (84.3) 138 (73.8) 174 (95.1)

31.70***

흡연한다 58 (15.7) 49 (26.2) 9 ( 4.9) 

음주
전혀 마시지 않는다 60 (16.2) 20 (10.7) 40 (21.9) 

 8.48** 
마신다 310 (83.8) 167 (89.3) 143 (78.1)

체질량지수3)

저체중 47 (12.7) 15 ( 8.0) 32 (17.5) 

37.26*** 
건강체중 175 (47.3) 69 (36.9) 106 (57.9) 
과체중 55 (14.9) 36 (19.3) 19 (10.4) 
비만 93 (25.1) 67 (35.8) 26 (14.2) 

1) Mean ± SD    
2) N(%) 
3)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저체중(< 18.5 ㎏/㎡), 건강체중(18.5–22.9 ㎏/㎡), 과체중(23.0-24.9 ㎏/㎡), 
   비만(≥ 25.0 ㎏/㎡).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X2-test or t-test.

<표 1> 일반사항

소요시간이 길고, 편의식품 이용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 섭취량의 경우 음료 섭취수준 집단 간의 유

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Q1-Q4 집단 모두 물을 하루에  

1L 미만으로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3. 음료 섭취 관련 구매 행동

조사대상자의 음료 섭취 관련 행동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음료를 주로 언제 마시는지 조사한 결과 

‘갈증날 때’ 27.3%, ‘식사 후’ 20.0%, ‘습관적으로’ 
16.2%, ‘간식 먹을 때’ 16.0%, ‘식사할 때’ 10.5%, ‘운
동 전후’ 5.9%, ‘기타’ 4.1% 순이었으며, 음료를 주로 구

매하는 장소는 ‘편의점’ 6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슈퍼마켓/마트’ 17.8%, ‘음료 판매 전문점’ 16.5%, 
‘음료 자동판매기’ 1.9%, 기타 1.6% 이었고, 월평균 음

료 구매 비용은 ‘5천원 미만’ 16.7%, ‘5천원-1만원’ 
21.4%, ‘1-2만원’ 25.7%, ‘2-4만원’ 23.0%, ‘4만원 이

상’ 13.2% 이었다. 음료 구매 시 고려사항 10개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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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n=370)

성별 음료 섭취수준

남학생

(n=187)
여학생 

(n=183)
X2-

value
Q1

(n=92)
Q2

(n=93)
Q3

(n=93)
Q4

(n=92)
X2-

value

세끼 식사 횟수

주 5회 이상 52 (14.1)1) 27 (14.4) 25 (13.7)  
 9.43** 

16 (17.4) 15 (16.1) 12 (12.9) 9 ( 9.8)
 4.90 주 1-4회 140 (37.8) 84 (44.9) 56 (30.6) 35 (38.0) 33 (35.5) 40 (43.0) 32 (34.8)

거의 먹지 않는다 178 (48.1) 76 (40.7) 102 (55.7) 41 (44.6) 45 (48.4) 41 (44.1) 51 (55.4)

평상 시 

식사 소요시간

< 10분 21 ( 5.7) 17 ( 9.1) 4 ( 2.1) 
21.70*** 

8 ( 8.7) 10 (10.8) 3 ( 3.2) 0 ( 0.0)
16.85** 10-20분 195 (52.7) 112 (59.9) 83 (45.4) 49 (53.3) 52 (55.9) 50 (53.8) 44 (47.8)

≥ 20분 154 (41.6) 58 (31.0) 96 (52.5) 35 (38.0) 31 (33.3) 40 (43.0) 48 (52.2)

과식 횟수

주 5-6회 이상 23 ( 6.2) 11 ( 5.8) 12 ( 6.5)

 0.83 

2 ( 2.2) 5 ( 5.4) 7 ( 7.5) 9 ( 9.8)

 9.05 
주 3-4회 71 (19.2)  33 (17.7) 38 (20.8) 13 (14.1) 20 (21.5) 18 (19.4) 20 (21.7)
주 1-2회 161 (43.5) 82 (43.9) 79 (43.2) 43 (46.7) 38 (40.9) 43 (46.2) 37 (40.2)
거의 과식하지 않는다 115 (31.1) 61 (32.6) 54 (29.5) 34 (37.0) 30 (32.2) 25 (26.9) 26 (28.3)

외식 횟수

주 5-6회 이상 60 (16.2) 30 (16.0) 30 (16.4)

 1.94 

12 (13.0) 13 (14.0) 13 (14.0) 22 (23.9)

15.05 
주 3-4회 97 (26.2) 44 (23.5) 53 (29.0) 17 (18.5) 21 (22.6) 31 (33.3) 28 (30.4)
주 1-2회 171 (46.2) 89 (47.6) 82 (44.8) 50 (54.4) 47 (50.5) 41 (44.1) 33 (35.9)
거의 먹지 않는다 42 (11.4) 24 (12.9) 18 ( 9.8) 13 (14.1) 12 (12.9) 8 ( 8.6) 9 ( 9.8)

편의식품 

이용 횟수

주 5-6회 이상 26 (7.0) 12 ( 6.4) 14 ( 7.6)

 3.05 

5 ( 5.4) 5 ( 5.4) 4 ( 4.3) 12 (13.0)

17.53* 
주 3-4회 142 (38.4) 66 (35.3) 76 (41.5) 29 (31.5) 37 (39.8) 33 (35.4) 43 (46.7)
주 1-2회 150 (40.5) 84 (44.9) 66 (36.1) 41 (44.6) 36 (38.7) 46 (49.5) 27 (29.4)
거의 먹지 않는다 52 (14.1) 25 (13.4) 27 (14.8) 17 (18.5) 15 (16.1) 10 (10.8) 10 (10.9)

물 섭취량

(음료 섭취 제외)

< 1L/1일 200 (54.1) 75 (40.1) 125 (68.3)
29.83*** 

48 (52.2) 56 (60.2) 49 (52.7) 47 (51.1)
 4.81 1.0L-1.5L/1일 113 (30.5) 73 (39.0) 40 (21.9) 33 (35.9) 22 (23.7) 27 (29.0) 31 (33.7)

≥ 1.5L/1일 57 (15.4) 39 (20.9) 18 ( 9.8) 11 (11.9) 15 (16.1) 17 (18.3) 14 (15.2)

식이보충제 

섭취 횟수

주 5-6회 이상 37 (10.0) 25 (13.4) 12 ( 6.5)

 6.34 

11 (11.9) 9 ( 9.7) 8 ( 8.6) 9 ( 9.8)

 3.75 
주 3-4회 34 ( 9.2) 20 (10.7) 14 ( 7.7) 9 ( 9.8) 6 ( 6.5) 10 (10.8) 9 ( 9.8)
주 1-2회 51 (13.8) 24 (12.8) 27 (14.8) 9 ( 9.8) 16 (17.2) 12 (12.9) 14 (15.2)
거의 먹지 않는다 248 (67.0) 118 (63.1) 130 (71.0) 63 (68.5) 62 (66.7) 63 (67.7) 60 (65.2)

1) N(%)        
  *: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X2-test.

<표 2> 식습관

점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순위가 ‘맛’ 
이었고, 그 다음으로 가격, 용량, 접근성, 제조일/유통기

한, 열량, 포장, 식품첨가물, 영양소, 광고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수도권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점심식사 후 음

료를 마시며, 구매 장소로 음료 판매 전문점이나 편의점

을 주로 이용한다는 박은주, 강근옥(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음료를 주로 마시는 시기(p<0.01), 

음료 구매 장소(p<0.001), 월평균 음료 구매 비용

(p<0.01), 음료 구매 시 고려사항 중 맛(p<0.05), 제조일/

유통기한(p<0.01), 포장(p<0.01), 광고(p<0.05)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음료를 주로 마시는 시기로 남학

생은 갈증날 때 > 습관적으로 > 식사 후 > 간식 먹을 때 

순이었고 여학생은 갈증날 때 > 식사 후 > 간식 먹을 때 

> 습관적으로 순으로 1순위는 동일하나 2-4 순위의 차이

가 있었으며, 음료 구매 장소로 남녀 대학생 모두 편의점

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지만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2순

위로 카페와 같은 음료 판매 전문점을 많이 선호하였고, 
월평균 음료 구매 비용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료 구매 시 여학생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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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n=370)

성별 음료 섭취수준

남학생

(n=187)
여학생 

(n=183)
X2-value or 

t-value 
Q1

(n=92)
Q2

(n=93)
Q3

(n=93)
Q4

(n=92)
X2-value or 

F-value

음료를 주로 

언제 마십니까?

갈증날 때 101 (27.3)1) 56 (30.0) 45 (24.6)

 19.62**

 

30 (32.6) 19 (20.4) 31 (33.3) 21 (22.8)

48.69***

 

식사 후 74 (20.0) 30 (16.0) 44 (24.0) 12 (13.0) 25 (26.9) 18 (19.4) 19 (20.7)
습관적으로 60 (16.2) 31 (16.6)  29 (15.9) 8 ( 8.7) 9 ( 9.7) 12 (12.9) 31 (33.7)
간식 먹을 때 59 (16.0) 22 (11.8) 37 (20.2) 23 (25.0) 17 (18.3) 11 (11.8) 8 ( 8.7)
식사할 때 39 (10.5) 21 (11.2) 18 ( 9.8) 7 ( 7.6) 13 (14.0) 12 (12.9) 7 ( 7.6)
운동 전후 22 ( 5.9) 19 (10.2) 3 ( 1.6) 8 ( 8.7) 7 ( 7.5) 5 ( 5.4) 2 ( 2.2)
기타 15 ( 4.1) 8 ( 4.2) 7 ( 3.9) 4 ( 4.4) 3 ( 3.2) 4 ( 4.3) 4 ( 4.3)

평상 시 음료를 

주로 구매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편의점 230 (62.2) 130 (69.5) 100 (54.6) 

35.98*** 

61 (66.3) 58 (62.4) 61 (65.5) 50 (54.4)

 7.28 
슈퍼마켓, 마트 66 (17.8) 33 (17.7) 33 (18.0) 15 (16.3) 19 (20.4) 12 (12.9) 20 (21.7)
음료 판매 전문점 61 (16.5) 12 ( 6.4) 49 (26.8) 13 (14.1) 14 (15.0) 16 (17.2) 18 (19.5)
음료 자동판매기 7 ( 1.9) 7 ( 3.7) 0 ( 0.0) 1 ( 1.1) 2 ( 2.2) 2 ( 2.2) 2 ( 2.2)
기타 6 ( 1.6) 5 ( 2.7) 1 ( 0.6) 2 ( 2.2) 0 ( 0.0) 2 ( 2.2) 2 ( 2.2)

월평균 

음료 구매 비용

5천원 미만 62 (16.7) 37 (19.8) 25 (13.7) 

17.84** 

30 (32.6) 15 (16.2) 12 (12.9) 5 ( 5.4)

80.00*** 
5천원-1만원 79 (21.4) 51 (27.3) 28 (15.3) 28 (30.4) 27 (29.0) 17 (18.3) 7 ( 7.6)
1-2만원 95 (25.7) 45 (24.1) 50 (27.3) 19 (20.7) 31 (33.3) 21 (22.6) 24 (26.1)
2-4만원 85 (23.0) 29 (15.5) 56 (30.6) 11 (11.9) 17 (18.3) 27 (29.0) 30 (32.6)
4만원 이상 49 (13.2) 25 (13.3) 24 (13.1) 4 ( 4.4) 3 ( 3.2) 16 (17.2) 26 (28.3)

음료 구매 시 

고려사항
3)

맛 4.5 ± 0.72) 4.4 ± 0.7 4.6 ± 0.7 -2.22* 4.5 ± 0.7 4.5 ± 0.7 4.6 ± 0.6 4.4 ± 0.7  0.67
가격 3.7 ± 1.0 3.6 ± 1.1 3.8 ± 0.9 -1.79 3.9 ± 1.0a 3.9 ± 0.9a 3.6 ± 0.9ab 3.5 ± 1.1b  4.20**

용량 3.4 ± 1.0 3.4 ± 1.1 3.4 ± 0.9 -0.48 3.5 ± 1.0 3.5 ± 1.1 3.3 ± 1.0 3.3 ± 1.0  0.60
접근성 3.3 ± 1.1 3.2 ± 1.2 3.3 ± 1.0 -1.36 3.1 ± 1.1 3.2 ± 1.2 3.3 ± 1.1 3.4 ± 1.1  0.67
제조일/유통기한 3.0 ± 1.3 2.8 ± 1.3 3.2 ± 1.3 -3.07** 3.1 ± 1.3 3.1 ± 1.4 2.8 ± 1.3 2.9 ± 1.2  0.84
열량 2.4 ± 1.2 2.3 ± 1.2 2.4 ± 1.2 -1.20 2.3 ± 1.3 2.4 ± 1.3 2.4 ± 1.2 2.4 ± 1.2  0.16
포장 2.4 ± 1.1 2.2 ± 1.1 2.6 ± 1.1 -3.26** 2.5 ± 1.1 2.4 ± 1.1 2.4 ± 1.1 2.4 ± 1.1  0.20
식품첨가물 2.2 ± 1.0 2.1 ± 1.0 2.3 ± 1.0 -1.15 2.3 ± 1.1 2.3 ± 1.0 2.0 ± 1.0 2.3 ± 1.1  1.28
영양소 2.1 ± 1.1 2.1 ± 1.1 2.1 ± 1.0 -0.12 2.1 ± 1.1 2.0 ± 1.0 2.2 ± 1.0 2.2 ± 1.1  0.79
광고 2.1 ± 0.9 2.0 ± 0.9 2.2 ± 1.0 -2.12* 2.2 ± 0.9 2.0 ± 1.0 2.0 ± 0.9 2.0 ± 1.0  0.72

1) N(%)     2) Mean ± SD   3)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p<0.05,**: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X2-test or t-test or ANOVA.
  a, b: Mean values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y Tukey‘s test.

<표 3> 음료 섭취 관련 구매 행동

학생보다 맛, 제조일/유통기한, 포장, 광고 부분을 더 많

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섭취수준에 따라서는 

음료를 주로 마시는 시기(p<0.001), 월평균 음료 구매 비

용(p<0.001), 음료 구매 시 고려사항 중 가격(p<0.01) 항
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Q1-Q3 집단은 음료를 

주로 갈증날 때나 식사 후에 마시고 있었으나 음료 섭취

량이 많은 Q4 집단은 ‘습관적으로’ 자주 마신다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음료 구매 비용은 음료 

섭취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비용 지출이 많았고, 이를 뒷

받침하듯 Q4 집단은 음료 구매 시 고려사항 항목 중 ‘가
격’ 점수가 낮아 다른 세 집단보다 가격을 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갈증날 때 이외에 식사 

후 또는 간식을 먹는 휴식시간에 주로 마시거나 특정 이

유없이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었으며, 구매 장소로 근거리

의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음료 선택 시 ‘맛’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4. 음료 구매 시 영양표시 관련 행동

조사대상자의 음료 구매 시 영양표시 관련 행동을 조

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음료를 구매할 때 포장지의 

영양표시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드시 읽어 본다’ 
4.1%, ‘가끔 읽어 본다’ 40.5%, ‘거의 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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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n=370)

성별

남학생

(n=187)
여학생 

(n=183) X2-value

음료를 구매할 때, 제품 

겉면 포장지에 표기된 

영양표시를 

확인하십니까?

반드시 읽어 본다 [A] 15 ( 4.1)1) 9 ( 4.8) 6 ( 3.3) 

10.59* 
가끔 읽어 본다 [A] 150 (40.5) 73 (39.0) 77 (42.1) 
거의 읽지 않는다 [B] 84 (22.7) 32 (17.2) 52 (28.4) 
전혀 읽지 않는다 [B] 121 (32.7) 73 (39.0) 48 (26.2) 

[A] 영양표시 ‘읽어 본다’ 
응답자의 가장 관심 있는 

영양성분

열량 76 (46.1) 30 (36.6) 46 (55.4) 

15.86 

당류 37 (22.4) 23 (28.1) 14 (16.9) 
그 외의 영양성분 12 ( 7.3) 8 ( 9.8) 4 ( 4.8) 
전혀 관심없다 10 ( 6.1) 5 ( 6.1) 5 ( 6.1)
단백질 7 ( 4.3) 6 ( 7.3) 1 ( 1.2) 
탄수화물 3 ( 1.8) 3 ( 3.7) 0 ( 0.0) 
나트륨 5 ( 3.0) 2 ( 2.4) 3 ( 3.6) 
지방 5 ( 3.0) 2 ( 2.4) 3 ( 3.6) 
트랜스지방 5 ( 3.0) 2 ( 2.4) 3 ( 3.6) 
콜레스테롤 5 ( 3.0) 1 ( 1.2) 4 ( 4.8) 
합계 165 (100.0) 82 (100.0) 83 (100.0)

[B] 영양표시 ‘읽지 

않는다’ 응답자가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20 (58.5) 69 (65.7) 51 (51.0) 

 5.80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58 (28.3) 25 (23.8) 33 (33.0) 
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18 ( 8.8) 6 ( 5.7) 12 (12.0) 
표시가 너무 작아 보기 어렵기 때문에 9 ( 4.4) 5 ( 4.8) 4 ( 4.0) 
합계 205 (100.0) 105 (100.0) 100 (100.0)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175 (47.3) 83 (44.4) 92 (50.3) 
 1.29 

아니오 195 (52.7) 104 (55.6) 91 (49.7) 

‘당저감화 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22 ( 5.9) 9 ( 4.8) 13 ( 7.1) 

 0.87 
아니오 348 (94.1) 178 (95.2) 170 (92.9) 

음료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202 (54.6) 98 (52.4) 104 (56.8) 
10.82 보통이다 128 (34.6) 67 (35.8) 61 (33.3) 

그렇지 않다 40 (10.8) 22 (11.8) 18 ( 9.9) 
음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양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다 83 (22.4) 34 (18.1) 49 (26.8) 

 9.57** 보통이다 194 (52.4) 94 (50.3) 100 (54.6) 

그렇지 않다 93 (25.2) 59 (31.6) 34 (18.6) 

1) N(%)
  *: p<0.05, **: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X2-test.

<표 4> 음료 구매 시 영양표시 관련 행동

22.7%, ‘전혀 읽지 않는다’ 32.7%로, 영양표시를 ‘읽어 

본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관심 있는 영양성분은 1순위 

열량(46.1%), 2순위 당류(22.4%) 이었고, 반대로 영양표

시를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확인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5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라고 28.3%가 응답하

였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에 관한 교육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한 비율이 52.7% 이었고, 당저감화 사업을 들

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4.1%로 매우 많았

다. 음료 섭취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

한 응답으로 ‘그렇다’ 54.6%, ‘보통이다’ 34.6%, ‘그렇

지 않다’ 10.8% 이었고, 향후 영양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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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음료 섭취수준

Q1
(n=92)

Q2
(n=93)

Q3
(n=93)

Q4
(n=92) X2-value

음료를 구매할 때, 제품 

겉면 포장지에 표기된 

영양표시를 

확인하십니까?

반드시 읽어 본다 [A] 5 ( 5.4) 3 ( 3.2) 1 ( 1.0) 6 ( 6.5)

 7.80 
가끔 읽어 본다 [A] 36 (39.1) 35 (37.6) 40 (43.0) 39 (42.4)
거의 읽지 않는다 [B] 19 (20.7) 27 (29.1) 22 (23.7) 16 (17.4)
전혀 읽지 않는다 [B] 32 (34.8) 28 (30.1) 30 (32.3) 31 (33.7)

[A] 영양표시 ‘읽어 본다’ 
응답자의 가장 관심 있는 

영양성분

열량 16 (39.0) 22 (57.9) 18 (43.9) 20 (44.4) 

22.20 

당류 8 (19.6) 8 (21.1) 9 (22.0) 12 (26.7) 
그 외의 영양성분 3 ( 7.3) 0 ( 0.0) 4 ( 9.8) 5 (11.1) 
전혀 관심없다 2 ( 4.9) 1 ( 2.6) 5 (12.3) 2 ( 4.5) 
단백질 4 ( 9.8) 1 ( 2.6) 1 ( 2.4) 1 ( 2.2) 
탄수화물 3 ( 2.4) 0 ( 0.0) 1 ( 2.4) 1 ( 2.2) 
나트륨 3 ( 7.3) 1 ( 2.6) 0 ( 0.0) 1 ( 2.2) 
지방 1 ( 2.4) 1 ( 2.6) 1 ( 2.4) 2 ( 4.5) 
트랜스지방 2 ( 4.9) 2 ( 5.3) 1 ( 2.4) 0 ( 0.0) 
콜레스테롤 1 ( 2.4) 2 ( 5.3) 1 ( 2.4)  1 ( 2.2)
합계 41 (100.0) 38 (100.0) 41 (100.0) 45 (100.0)

[B] 영양표시 ‘읽지 않는다’ 
응답자가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3 (64.7)  33 (60.0) 30 (57.7) 47 (51.1) 

14.59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11 (21.6) 11 (20.0) 16 (30.8) 20 (42.6) 

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5 ( 9.8) 9 (16.4) 2 ( 3.8) 24 ( 4.3) 

표시가 너무 작아 보기 어렵기 때문에 2 ( 3.9) 2 ( 3.6) 4 ( 7.7) 2 ( 2.1) 

합계 51 (100.0) 55(100.0) 52 (100.0) 47 (100.0)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42 (45.6) 45 (48.4) 43 (46.2) 45 (48.9)
 0.28 

아니오 50 (54.4) 48 (51.6) 50 (53.8) 47 (51.1)

‘당저감화 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7 ( 7.6) 3 ( 3.2) 10 (10.7) 2 ( 2.2)  7.87* 

아니오 85 (92.4) 90 (96.8) 83 (89.3) 90 (97.8)

음료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52 (56.5) 56 (60.2) 45 (48.4) 49 (53.3)
10.09 보통이다 32 (34.8) 28 (30.1) 41 (44.1) 27 (29.3)

그렇지 않다 8 ( 8.7) 9 ( 9.7) 7 ( 7.5) 16 (17.4)

음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양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다 19 (20.6) 21 (22.6) 22 (23.6) 21 (22.8)

 6.41 보통이다 41 (44.6) 53 (57.0) 50 (53.8) 50 (54.4)

그렇지 않다 32 (34.8) 19 (20.4) 21 (22.6) 21 (22.8)

1) N(%)
  *: p<0.05, **: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X2-test.

<표 4> 음료 구매 시 영양표시 관련 행동(계속)

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 

비율이 22.4%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영양표시를 많이 알고 있으나 실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행동은 절반 정도로 낮다고 보고된 

김미현 외(2015)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음료 구매 시 영양표시 확인 여부

(p<0.05), 향후 음료 정보에 대한 영양교육 제공 시 참여 여

부(p<0.01)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고, 음료 섭취수준에 따라

서는 당 저감화 사업 유무(p<0.05)에서 집단 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많은 대학생들이 음료 섭취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과도

한 음료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구매 시 음료 선택 

방법 등에 관한 영양지식이 부족하고 영양교육의 필요성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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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n=370)

성별 음료 섭취수준

남학생

(n=187)
여학생 

(n=183) t-value Q1
(n=92)

Q2
(n=93)

Q3
(n=93)

Q4
(n=92) F-value

평균 음료 섭취량 (L/주) 3.1 ± 2.61) 3.2 ± 2.8 2.9 ± 2.5  1.11 0.7 ± 0.5d 1.9 ± 0.3c 3.1 ± 0.5b 6.6 ± 2.8a 275.71***

음료 종류 수 3.7 ± 1.9 3.7 ± 2.0 3.8 ± 1.9 -0.50 1.7 ± 1.3d 3.4 ± 1.0c 4.3 ± 1.4b 5.4 ± 1.8a 113.50***

1) Mean ± SD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a, b, c, d : Mean values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y Tukey‘s test.

<표 5> 주당 평균 음료 섭취량 및 음료 종류 수

5. 음료 섭취실태

조사대상자가 일주일 동안 섭취한 평균 음료 섭취량 

및 음료 종류 수는 <표 5>와 같다. 반정량 식품섭취빈도

조사를 이용한 주당 평균 음료 섭취량은 3.1 L이었고, 조
사한 음료 15가지 종류 중 일주일 동안 평균 3.7 종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

으나, 음료 섭취수준 집단에서는 Q4 집단의 주당 평균 

음료 섭취량이 6.6 L로 Q1 집단의 약 9.4배 이었고

(p<0.001), 전체 평균값의 약 2.1배 이었으며, Q4 집단

이 마신 음료 종류 수는 평균 5.4 종류로 Q1 집단의 약 

3.2배로 다양한 음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본 연구 대학생의 1일 평균 음료 섭취량은 약 

440.0 mL로, 2018 국민건강통계 보고서(보건복지부 질

병관리본부, 2019)에 의한 20대 성인의 1일 음료류 섭취

량 310.0 g과 1일 우유 섭취량 116.3 g을 합친 426.3 g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다소비 음료 순위 및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음료 15가지 종류 중 가장 많이 

소비한 음료 1순위는 탄산음료(가당), 그 다음으로 커피

(무가당), 흰 우유, 이온음료, 다류, 우유(가당), 과일·채소 

음료, 커피(가당), 두유, 기타음료, 발효음료, 탄산음료(탄
산수), 비타민음료, 에너지음료, 홍삼·인삼음료 순으로 나

타났다. 성별에 따른 다소비 음료 1-5순위를 살펴보면 남

학생은 커피(무가당) > 탄산음료(가당) > 흰 우유 > 이온

음료 > 우유(가당) 이었고, 여학생은 탄산음료(가당) > 
커피(무가당) > 다류 > 이온음료 > 흰 우유 순으로 여학

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다류 섭취가 유의적으로 많았다

(p<0.01). 음료 섭취수준 집단별 다소비 1-3 순위를 비교

한 결과 Q1과 Q2 집단은 탄산음료(가당) > 이온음료 > 
흰우유 순이었으며, Q3 집단은 탄산음료(가당) > 커피

(무가당) > 흰우유 순이었고, Q4 집단은 커피(무가당) > 
탄산음료(가당) > 흰우유 순으로, 모든 집단에서 1-2 순

위로 탄산음료 (가당)를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며, 특히 

Q3 집단과 Q4 집단은 탄산음료(가당) 외 커피(무가당)를 

전체 평균값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결과는 하태선 외(1999)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자주 마

시는 음료로 커피, 탄산음료, 주스, 우유 순으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 외에 김양하(2014)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1998-2012년 음료량 섭취량 추이를 분석한 결

과 탄산음료와 커피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

나 탄산음료와 커피음료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마시는 

음료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생산순위 20위에 해당하는 탄산음료 1캔

(250 mL)의 당 함량은 평균 28.8 g (17.0-35.4 g)으로 

보고되었고(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커피 전문점과 편

의점에서 시판되는 아메리카노 1컵당(평균 용량 285 
mL)의 카페인 함량이 125 mg (75-202 mg)으로 보고되

었다(한국소비자원, 2018). 이들 자료를 기준으로 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 Q4 집단을 살펴보면 탄산음료(가당)를 

1주일에 약 4캔 정도 마시며 115.0 g의 당을 섭취하게 

되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에서 권고하는 첨가당 기준 50 g/일 이내 대비 약 

32.8% (16.4 g/일) 섭취하며, 커피(무가당)는 1주일에 약 

5컵 정도 마시며 664.0 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2015)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인 성인 400 mg/일 대비 약 23.7 % (94.9 mg/일)
를 섭취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Q4 집단의 두 종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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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목록

전체

성별 음료 섭취수준

남학생

(n=187)
여학생 

(n=183)
t-value

Q1
(n=92)

Q2
(n=93)

Q3
(n=93)

Q4
(n=92)

F-value
순위 섭취량 순위 섭취량 순위 섭취량 순위 섭취량 순위 섭취량 순위 섭취량 순위 섭취량

(mL/주) (mL/주) (mL/주) (mL/주) (mL/주) (mL/주) (mL/주)
탄산음료(가당) 1 596.01) 2 699.0 1 490.7  2.38* 1 221.5 1 514.6 1 649.7 2 998.4 14.79*** 

커피(무가당) 2 580.2 1 703.2 2 454.6  1.98* 7 40.4 4 202.8 2 568.1 1 1,513.9 34.35***

흰 우유 3 347.1 3 442.0 5 250.1  2.30* 3 101.1 3 207.5 3 314.2 3 767.6 13.20***

이온음료 4 314.2 4 345.2 4 282.4  1.06 2 103.5 2 217.5 5 280.9 5 656.2 18.41***

다류 5 262.9 8 146.9 3 381.5  -2.87** 11 14.3 9 79.0 6 205.4 4 755.6 19.32***

우유(가당) 6 218.7 5 215.6 6 221.9 -0.11 5 46.0 5 167.7 4 281.5 7 379.5  6.62***

과일·채소 음료 7 194.6 6 174.3 7 215.4 -0.96 4 54.5 6 134.9 7 198.3 6 391.5 12.35***

커피(가당) 8 140.0 7 156.4 9 123.3  0.77 6 43.3 8 110.1 8 137.4 8 269.8  5.08**

두유 9 108.5 9 105.7 10 111.3 -0.18 8 37.5 7 116.7 9 116.9 10 162.5  2.83*

기타음료 10 98.0 14 37.9 8 159.3  -3.59*** 10 26.9 10 66.4 10 110.0 9 188.8  4.22**

발효음료 11 73.9 11 48.8 11 99.7 -2.16* 9 31.8 11 55.8 11 77.2 12 131.1  3.27*

탄산음료(탄산수) 12 59.0 10 60.2 12 57.8  0.09 13 0.0 13 13.8 13 64.2 11 158.3  6.92***

비타민음료 13 47.3 13 39.1 13 55.7 -0.73 12 2.4 14 12.6 12 69.0 13 105.4  4.71**

에너지음료 14 30.0 12 47.0 14 12.6  2.04* 14 0.0 12 14.3 14 31.2 14 74.6  3.69*

홍삼·인삼음료 15 9.5 15 7.6 15 11.5 -0.30 15 0.0 15 0.8 15 24.2 15 13.0  0.81 
1) Mean  
 *: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or ANOVA.

<표 6> 다소비 음료 순위 및 섭취량

료만 계산한 결과이며, 그 외 섭취한 음료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당류와 카페인을 더 많이 섭취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서 식습관, 음료 섭취 관

련 행동, 음료 섭취실태에서 일부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남녀 각각에 대하여 음료 섭취수준으

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가 식생활 환경 변화가 

적은 20대 초반 성인으로 음료 섭취 관련 구매 행동이나 

섭취실태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음료 섭취수준 집단 간 비교에서 음료를 많이 섭

취하는 Q4 집단의 경우 음료를 습관적으로 자주 이용하

였으며, 음료 구매 비용 지출도 많았고, 음료 선택 시 ‘맛’
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다. 

또한 Q4 집단의 주당 평균 음료 섭취량이 Q1 집단에 비

해 약 9.4배 정도로 많았고 탄산음료(가당)와 커피(무가

당)를 많이 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음료

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음료 구매 및 섭

취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 370명(남학생 187명, 
여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식습관, 음료 섭취 

관련 구매 행동, 음료 구매 시 영양표시 관련 행동, 음료 

섭취량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성별과 음료 섭취수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도시지역 일부 대학생의 음료 섭취실태 및 구매 행동 11

- 251 -

1.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9 세이며, 거주 형태

는 자택이 아닌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54.6% 
이었으며, 월평균 용돈은 20-30만원 31.6%로 가장 많았

고, 운동과 흡연,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이 각각 36.8%, 84.3%, 16.2% 이었고, 체질량지수 분포

는 건강체중에 해당하는 비율이 47.3%로 가장 많았다.
2. 식습관으로 일주일 동안 세끼 식사를 모두 먹은 횟

수를 조사한 결과 ‘거의 먹지 않는다’ 48.1%, 평상 시 식

사 소요시간은 ‘10-20분’ 52.7%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과식, 외식, 편의식품 이용 횟수는 모두 ‘주 1-2회’ 응답

이 가장 많았다. 물 섭취량이 1일 1 L 이상 섭취자는 

45.9%, 식이보충제 섭취자는 33.0% 정도였다. 음료 섭

취수준 집단의 경우 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 Q4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식사 소요시간이 길고, 편의식품 

이용 횟수가 더 많았다(p<0.01, p<0.05).
3. 음료 섭취 관련 구매 행동 중에서 음료를 주로 마시

는 시기는 갈증날 때, 식사 후, 습관적으로, 간식 먹을 때 

등의 순이었으며, 음료 구매 장소로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월평균 음료 구매 비용은 ‘2만원 미만’ 
63.8%, ‘2만원 이상’ 36.2% 이었다. 음료 구매 시 고려

사항 항목 중 ‘맛’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

격, 용량, 접근성, 제조일/유통기한 등의 순이었다. 음료

를 주로 마시는 시기(p<0.01), 구매 장소(p<0.001), 월평

균 음료 구매 비용(p<0.01)에서 성별 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었고, 음료 섭취수준 집단의 경우 음료를 많이 섭취하

는 Q4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음료를 ‘습관적으

로’ 자주 마시고 있었으며 월평균 음료 구매 비용 지출도 

많았다(p<0.001). 
4. 음료 구매 시 영양표시 관련 행동으로, 제품 포장지

의 영양표시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읽어 본다’ 
44.6%, ‘읽지 않는다’ 55.4%로 응답하였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에 관한 교육 경험과 당저감화 사업을 들어

본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각 52.7%, 94.1%로 높았다. 음료 섭취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56.6%가 ‘그렇다’고 응답하

였으나, 향후 영양교육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하여 22.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

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영양표시 확인 및 영양교육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p<0.05, p<0.01), 음료 섭취

수준 집단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5. 음료 섭취실태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주당 평균 

음료 섭취량은 3.1 L 이었고 일주일 동안 평균 3.7 종류

의 음료를 이용하였다. 성별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

나, 음료 섭취수준 집단의 경우 Q4 집단이 Q1 집단에 비

해 음료 섭취량은 약 9.4배, 마신 음료 종류 수는 약 3.2
배로 다양하였다(p<0.001). 다소비 음료 1-5 순위를 분

석한 결과 남학생은 커피(무가당) > 탄산음료(가당) > 흰 

우유 > 이온음료 > 우유(가당) 순이었고, 여학생은 탄산

음료(가당) > 커피(무가당) > 다류 > 이온음료 > 흰 우유 

순이었다. 음료 섭취수준 집단의 경우 다소비 음료 1-2 
순위가 Q1과 Q2 집단의 경우 탄산음료(가당)와 이온음

료 이었고 Q3과 Q4 집단은 탄산음료(가당)와 커피(무가

당) 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음료 소비가 많은 여름 계절 및 

시험 기간과 같은 특정 기간을 포함하지 못하고 음료 섭

취실태를 조사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

의 결과는 최근 대학생들의 음료 섭취 실태 및 소비 특성

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

료된다. 최근 대학생들의 음료 소비 증가와 더불어 물 섭

취 부족, 편의식품 이용 및 외식 횟수의 증가와 같은 바

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러한 식생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 대학

생들의 음료 소비를 절제하도록 하는 교육ㆍ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즉, 충분한 수분 섭취, 영양표시를 활용한 올바

른 음료 구매 방법, 음료에 함유된 당류 및 카페인 수준, 
음료 섭취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영양지식 수준

을 높이며 실생활에서의 실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양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다양한 음료 유형 고려, 사계절 음료 소비 실

태를 반영할 수 있는 반복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

의 구체적인 음료 섭취실태 파악 및 영향 요인들을 분석

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대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양교육자료 개발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대학생, 음료,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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